
열전도성 플래스틱 L G화학 냉열
기기 부품소재
L G화학(대표 노기호)이 열전도성이 뛰어난 플래스틱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.

열이 통하는 플래스틱을 개발한 것은 국내처음이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이다.

열전도성 플래스틱은 금속이나 세라믹과 유사한 열전도성을 지니면서도 플래스틱 고유의 특성을 잃

지 않아 에어컨, 냉장고, 온풍기 등 냉열기기의 부품 소재와 냉장·냉동 컨테이너 박스 등에 적합하

다.

특히, 복잡한 구조의 성형이 쉽고 부식이 안되며 금속소재

보다 50%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기존의 금속, 세

라믹 소재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.

L G화학은 최근 개인휴대장치나 노트북PC 등이 회로 고집

적화로 발열을 줄일 수 있는 부품 소재가 많이 요구되는 추

세여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가가치도 높을 것

으로 보고 있다.

열전도성 플래스틱의 국내 시장규모는 5 0 0억원 정도로 추산

되지만, 점차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.

L G화학은 신규 개발한 열전도성 플래스틱이 미국제품에 비해 열전도성, 가공성, 경제성 등 모든 면

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, 향후 세계적인「월드베스트」제품으로육성할 계획

이다.

열전도성 플래스틱은 기존 플래스틱에 비해 5 - 1 0 0배까지 열전달 속도가 증가돼 금속과 거의 유사한

열전도성을 지니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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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전도성플래스틱의용도

·에어컨등냉열기기부품

·가정용및자동차용라디에이터

·냉장ㆍ냉동컨테이너박스

·냉장고내장재및용기류

·고출력스피커하우징

·고집적화된전자정보용기기부품

·기타열전도성이요구되는부품소재류


